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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어김없이
인일을 닮은 새 봄이 찾아오고
인일을 닮은 줄장미향이 울타리를 넘는다.

세월의 빗장을 열고 
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서는
이야기보따리를 맛나게 풀어 놓는다.

나밖에 모르던 작은 소녀가
오늘은
친구의 안부를 묻고 
내일은
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한다.

친구야 
보고픈 내 친구야
벚꽃 흩날리던 자유공원 언덕에서 
소리 높이 깔깔대던 단발머리 스웨터야

종종 걸음으로
무거운 가방으로 
참새처럼 재잘거리던 기억으로
사라진 원형교사 옛 계단을 타고 피어오른다.

존경하던 선생님 길 떠나시고
정답던 벗들 하나 둘 소식 끊기고
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마저
하늘나라로 가셨는데

나를 붉게 물들이던  
그 추억만 남아 



하늘로 살고 싶어서
나는 밤마다 교문을 들어선다.

가파른 계단
세월없이,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
숨이 턱에 차도록
아,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른다.

조금은 가물거리지만 
꿈처럼 바람처럼
오늘도 나는
인일의 동산을 달린다.

다시 그 자리에서 
외치리라
피어나라, 나의 모교 인일이여!

봄, 여름, 가을, 겨울
그저 제자리에 서서

오로지 하늘을 향해
하늘만 바라보면서 
외치리라.
모교여, 영원하라!


